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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애 가장 젊은 날!' 수원시 매탄1동 어르신 청춘잔치

[미디어투데이=안상일기자] 수원시 매탄1동 단체연합회는 지난 12일 관내 만 70세 이상 어르신 1,000여명을

모시고 ‘매탄1동 어르신 청춘잔치’를 열었다.

매탄1동은 마음은 늘 청춘인 어르신들을 위해 ‘경로잔치’라는 타이틀을‘청춘잔치’로 바꾸고 관내 9개 단체가 자

신의 어머니, 아버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정성껏 준비하여 마을잔치를 열었다.

행사는 신명나는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노인복지기여자에 대한 이재준 수원시장 표창과 장수어르신 2분께 기념

품과 꽃다발을 전달하는 기념식에 이어 오찬과 함께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축하공연은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인 전통민요, 어린이집 율동, 초청가수 등으로 풍성하고 다채롭게 진행됐다.

어르신들은 구성진 민요가락에 맞춰 어깨춤을 추고 손주 같은 어린이들의 앙증맞고 귀여운 율동에 손뼉을 치며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어르신 청춘잔치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코로나19로 4년 동안 묶여계시던 어르신들

의 몸과 마음을 흥겨운 잔치로 풀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준 매탄1동 단체연합회에 감사하다. 경제가 어려운 시

기에 세대화합은 더욱 중요한데 경로잔치는 세대 화합의 장이라고 생각한다. 웃음이 끊이지 않는 ‘어르신이 행

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시간 : 2023/05/15 [10:20:00] 안상일기자

▲ '우리 생애 가장 젊은 날!' 수원시 매탄1동 어르신 청춘잔치

http://www.mediatoday.asia/newnews/index.html


매탄1동 어르신 청춘잔치를 주최한 매탄1동 단체연합회 좌성태 회장은 “지역사회 발전과 가족을 위해 일생동

안 헌신한 노고에 감사와 공경하는 마음으로 보다 나은 즐거움을 드리고자 청춘잔치를 준비했으며 앞으로도 다

양한 세대 간 어울림과 소통이 함께하는 매탄1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